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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4일                                          대통령 발언록

4당 대표 초청 회동

국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 국정 쇄신과 대선 수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주어진 책무를 빠짐없이 해 나갈 것.

 

우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

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

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멈출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거

짐으로 시작되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이러한 시련이 선순

환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

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

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 지어서 다

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

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 2 -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명령할 처지

가 아닙니다.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한계

선을 가게 하는 정도, 또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담 때문에 수사를 빨리 벗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데 정치권이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력하면 빨리 종결될 것입니

다. 투명하게 털고 가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측근 문제는 이미 특검법

이 통과돼 있고 대선자금 문제도 머지않아 마무리되는 대로 시기가 중첩되

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회가 제안하면 대통령의 선거자금에 관한 특검을 

받아 검증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선거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

를 은퇴할 용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됩니

다.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합시다.

 

재신임 문제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부담과 책임정치의 취지를 고려해서 저나 저의 주변 수사가 

마무리되어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의 뜻을 살펴서 최종 결단하겠습니다.

 

국정쇄신 관련의 정치공방에 시달려서 지도력이 흔들렸지만 정부의 책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각 문

제는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장관 임기가 훨씬 긴 선진국과 과

거 정부를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힘이 약할 때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단명

장관을 양산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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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정국과 관련된 현 상황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

다. 총선 후 대선 관련 각종 수사가 종료된 후에 큰 틀의 대전환을 모색하

겠습니다. 그때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

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